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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겨울철 안전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동상의 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동상의 증상 및 응급처치(출처 : 보건복지부)

 나를 지키는 보건안전 

  동상부위는 감각이 떨어져 있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담요를 가해 주면 화상을 입을 수 있

다.

  또한 동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불이나 뜨거운 팩을 접촉하는 행위는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상 응급처치 (응급처치 가이드, 서울대학교병원)

 동상의 정의 및 증상  

  -동상이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신체가 중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사지의 말단 부위, 얼굴, 코, 귀 부위에서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

다. 

  -동상의 증상: 손상 부위에 창백하고 축축하며 단단한 느낌이 들며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감각

이상 (초기에는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지며 따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부위의 둔한 감

각), 동상은 저체온증과 흔히 동반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동상의 응급처치  

  1.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되, 환자를 담요 등으로 보온을 유지시켜 준다.

  2. 따뜻한 물(대략 40~42℃ 정도의 온도)에 손상 부위를 20~30분가량 담가 준다. 

  3. 귀나 코 등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수건을 대어 준다. 

  4. 마른 가아제(얇은 헝겊)를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주어 손상부위가 붙지 않도록 해준

다.

  5. 동상이 걸린 신체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상태로 들어 올린다. 이는 통증과 부종을 줄여 준

다.

  6. 동상부위의 체온이 돌아왔어도 사용을 금하고 들 것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나를 지키는 동상의 예방안전수칙

  (1) 따뜻하게 옷 입기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한다. 모자, 장갑, 마

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한다. 대부분 체온은 머리를 통하여 발산하므로 모자를 준비하고, 장갑

은 벙어리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다. 찬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목도리로 

목을 감싸준다.

   -제일 겉의 외투는 단단히 여며서 바람에 의해서 체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소재 

보다는 울, 실크 혹은 합성섬유로 내피가 된 옷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땀을 많이 흘려도 체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느껴질 때에는 겹쳐 입은 옷을 

하나 벗는 것이 좋다. 

  (2) 무리한 운동 삼가기 

   -갑작스러운 대설로 차가운 기온은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무리를 가하므로 무리한 운동은 삼

가고,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고혈압이나 심뇌

혈관질환이 있다면 눈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한다. 체감온도 영하10도 이하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피부가 추위에 노출된 채로 야외 활동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방한의류. 보온물통, 핫팩,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 준비한다.

   -흘린 땀, 내린 눈 등으로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히 잃게 할 수 있어 마른 옷으로 즉시 갈아

입는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 人, 대한의학회 , 보건복지부 감수>

2023.  12.  1.

시흥매화중학교장[직인생략]


